
신탁제도 활용해 
본인·배우자·자녀의 부양을 동시에!  
재산을 물려준 후 ‘자식이 나를 홀대하지 않을까?’걱정하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신탁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신탁의 장점은 자신과 배우자의 노후는 

물론 자녀의 부양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과 스스로 조건을 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증여보다 알찬 신탁제도 활용의 팁을 알아보자. 

국세청이 발표한 2015 통계연보를 보면 재산의 대물림 

방식이 상속에서 증여로 바뀌고 있다. 상속증여 파트를 

살펴보면, 2014년 한 해 동안 증여재산 가액이 사상 처

음으로 18조원을 돌파했으며, 증여세를 신고한 사람은 

8만8,900여 명, 증여세 신고세액도 1조9,000억원에 달

했다. 반면 상속세 신고세액은 2012년 이후 1조6,000여 

억원 수준으로 정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자식이 부모를 홀대하는 경우도 적잖이 보게 된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효도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

으나 효도를 계약으로 담보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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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맞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계약서 작성을 꺼리는 사

람들도 많다.

신탁자의 요구에 따라 ‘맞춤형 계약’도 가능

대개 증여는 자녀가 받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의 문제

점은 자녀의 노후는 보장되는 반면 증여를 해준 부모의 

노후는 보장이 안 된다는 것이다. 한정된 재산을 가지

고 자신의 노후 뿐 아니라 배우자의 노후도 보장하고, 

더 나아가 자녀의 부양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는 없을

까?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신탁제도가 그 답이 될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은행의 법률상담센터에도 신탁계

약 관련 상담이 늘고 있다. 

금전, 부동산 등 재산의 소유자가 특정한 목적을 위

해 그 재산의 관리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을 ‘신

탁’이라 한다. 재산을 맡기는 사람을 ‘신탁자’, 맡겨진 

재산을 관리하여 수익을 내는 사람을 ‘수탁자’, 재산관

리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수익자’

라고 한다. 

신탁계약은 신탁자의 요구에 따른 이른바 ‘맞춤형 계

약’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자신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에 재산을 맡길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치매에 걸릴 경우, 병원비를 신탁재산에서 

지출한다는 조항을 삽입하면 치매에 대비할 수 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인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병원비

를 지급하기 때문이다.

배우자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배우자를 수익

자로 추가하면 된다. 예를 들어, 월세가 나오는 건물을 

신탁한 경우 ‘신탁자의 사망 시 수익자를 배우자로 변

경하며, 그 기한은 배우자의 사망 시까지로 한다’는 조

항을 삽입하면 자신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사

망 시까지 그 노후를 보장할 수 있다.

또한 치매에 걸린 후 자녀들이 자신의 노후대비 자

산을 팔아버릴까 봐 걱정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신

탁을 이용하면 이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치매에 걸린 것을 안 다음 자녀가 재산을 

돌려받기 원하더라도 수탁자는 자녀의 요구를 거절하

고 계속해 병원비를 지출할 수 있다. 수탁자가 신탁계

약 내용대로 그 등기명의를 관리하기 때문이다.

상속 발생 후 자녀의 부양이 걱정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유언신탁제도를 활용하면 자녀들의 생활비를 

지원할 수도 있다. 유언신탁은 유언과 신탁의 장점을 합

친 제도다. 예를 들어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자신의 

사망 후 자녀의 부양이 걱정된다면, ‘자신의 사망 시부

터 자녀가 결혼할 때까지는 수익자로 자녀를 지정해 생

활비를 부양하고, 이후 자녀가 결혼하면 신탁계약을 해

지하고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준다’는 내용의 조항을 삽

입한다면 자녀의 부양과 상속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① 금전, 부동산 등 

재산의 소유자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그 재산의 관리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을 신탁이라 한다.

② 신탁계약은 

신탁자의 요구에 

따른 이른바 ‘맞춤형 

계약’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③ 유언신탁제도를 

활용한다면 상속발생 

후에도 자녀들의 

생활비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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